
2023-2024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 

 

I. 서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노예제와 인신매매를 철저히 금지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공급사 및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의 value chain 전반에 걸친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모든 직원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사의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2024년 4월 전사 대상 CEO 

Message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회사는 영국 및 호주 등 글로벌 현대 노예제 방지법(MSA, Modern Slavery Act)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도 및 인권 침해 행위가 회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I. 선언 주체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국 현대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 및 호주 

현대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 캐나다 현대노예방지법(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Act 2023)에 의거하여 2023/24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본 선언문은 당사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급망에 걸쳐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실천해온 행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024년 3월 기준 국내 7개사, 해외 40개사 총 

47개사입니다. 

III. 기업 구조, 사업 및 공급망 

1. 기업 구조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계열사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모회사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국내 7개사, 해외 40개사 총 47개사입니다. 

 

2. 사업 운영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향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발전한 포스코 그룹의 일원입니다. 당사는 철강,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다양한 분야를 

비롯 신사업 연계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및 전세계 공급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본사 1,698 명, 해외 사업장 8,318명으로 총 

10,01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45개 국가 100여 개에 이르는 법인/지사 및 

네크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공급망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망의 주요 산업 범위는 철강, 철강원료(석탄, 슬래그, 철광석 등) 

및 이차전지광물(리튬, 니켈 등), 농산물(쌀, 밀, 옥수수 등), 식물유지(팜유), 

바이오소재(바이오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자동차부품(구동모터코어 등), 에너지(천연가스, 

LNG,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입니다. 

 

 2023년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약 1,700여개의 

업체(공급사)가 소재한 국가의 수는 총 49개국입니다. 

  



IV. 현대 노예관행 발생 위험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투자, 국제무역,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미얀마 천연가스전,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및 우즈베키스탄 면방공장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분야 중 특히 해외 제조 시설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V. 관련 정책 및 운영 지침 

1. 인권존중의무 관련 사규 등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인권경영 정책에서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를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회사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합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OECD 기업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회사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국내외 전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기반한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주요 해외 

투자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 관리지침에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에 관한 법 원칙 및 기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2019년 근무시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PC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안전보건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차원의 노동착취 방지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 상의 역량 개발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서 규정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기본 규범과 관련하여 총 

7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당사는 영국과 호주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준수를 위해 공급사 행동규범 중 직원의 기본 인권존중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급망 정책을 제정하여,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들이 지켜야 할 노동 인권, 환경, 안전 

및 보건, 윤리, 경영시스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급사 행동규범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노동 인권 항목을 통해 회사의 모든 공급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 협력,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 지원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조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021년에는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종합사업회사로서 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I. 인권 보호 실사 및 위험 관리 

1. 인권영향평가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생산/제조공정을 보유한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권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실사 결과 및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해외 사업장 5곳(미얀마 소재 가스전, 미곡종합처리장(RPC), 호텔 및 

인도네시아 소재 팜농장, 부생가스 발전소)을 대상으로 서면 인권실사를 실시했으며, 

2024년 7월 발간 예정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상세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공급망 차원의 위험관리 

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사의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의 업(業) 특성을 반영한 전사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2년 MSA 선언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2023년 1월 1일 포스코에너지 

합병 이후, 추진 중이던 공급망 관리 체계에 에너지 사업의 공급망 분석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는 과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정책, 공급망 중요도 분류 기준 

및 공급망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전사 차원의 단일화된 

공급망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서면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현대노예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평가 

실시 여부와 현대판노예제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회사의 

공급망에 어떠한 강제적인 노동이나 불법적인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거래중인 약 1,700여 개의 공급사를 대상으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4분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벌, 

반국단체들의 자금 역할을 해온 3TGs [주석(Tine),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와 같은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책임광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에 

협력하고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그룹의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따라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분쟁지역 채굴 광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CAHRA,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분쟁지역 등 관련 국가와 지역을 조사하여 CAHRA 대상을 선정합니다. 회사는 

공급사 등록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책임광물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공급사 경영 정보와 

책임광물 정책 보유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공급사와 연계된 제련소의 

CAHRA 여부를 판단하고,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s)로부터 제3자 실사를 통해 

인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부적격 업체로 판단될 경우, 

공급사 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CMRT/CRT(Conflict Mineral Report Template/Cobalt 

Report Template) 요청 및 제련소 인증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나아가 거래 중인 공급사에 대해서는 책임광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급사를 ‘고위험 공급사’, ‘관리 대상 공급사’, ‘일반 공급사’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고위험 공급사의 경우, 제3자 독립기관의 전문 실사를 의뢰하여 리스크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합니다. 필요 시, 책임광물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공급사의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실사 결과 통보일 120일 이내 개선활동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선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사는 등록 Pool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대노예관행 발생 우려가 높은 분쟁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및 책임광물(코발트) 관련 비즈니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기타 실사 및 위험관리 조치 

 해외투자법인 노동환경 조사 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 조직 컴플라이언스 법무 실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주요 사업장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4년 1분기부터 법무실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법무 실사에서는 해외 주요 사업장의 현지 강행법규 위반 여부, 

현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현황, 부패 위험 관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각 

사업장의 인사 노무 시스템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Agent 등 제3자에 대한 준법실사 및 컴플라이언스 서약서 수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를 대리하여 활동하거나, 회사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상호 작용하는 Agent 등 제3자(Third Party Representative)를 

대상으로 준법실사(Integrity Due Diligenc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모두 준법실사 대상이 되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청렴성 평판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회사는 철저한 준법실사를 통해 뇌물수수, 자금세탁 및 기타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제3자는 회사의 윤리규범, 반부패 

준수지침을 포함한 주요 준법윤리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컴플라이언스 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최소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ESG 관점의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검토 초기단계부터 제안부서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사내 전문부서와 협의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투자 관리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투자심의 단계에서도 ESG 리스크를 주요 투자관리 항목으로 설정하고, 사내 ESG 

전문부서의 참석을 의무화하였으며,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ESG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경우 사업지속 여부 판단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VII. 고충처리 및 임직원 교육 

1. 고충처리제도 

 ESG 이슈 대응 One-Voice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접수되는 질의사항에 대해 ESG 

이슈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슈에 대한 One-Voice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ESG 이슈는 분석 및 현황 파악의 단계를 거쳐 ESG 협의회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대응방향에 따라 One-Voice 대응을 

실시합니다.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급망의 경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의견 접수가 가능하며 (2) 지역사회구성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 인간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 신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사내 고충처리 채널 활성화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 내부 고충처리 신고제도 안내 및 촉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윤리경영/인간존중을 테마로 월 1회 진행되는 윤리 캠페인을 통해 

신고센터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사무실 벽면, 회의실 등 업무 공간에도 신고센터 QR 

스티커를 부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정기, 계층별 교육에서는 항상 규정과 신고

채널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간존중 사전 진단 및 모니터링 적극 수행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업무 앱을 통해 매월 1회 비윤리/인간

존중 위반행위 목격/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내/해외 직

책자 및 임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윤리수준진단 정기설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사내 문화 개선 및 임직원 트레이닝 



 주요 준법윤리규범 5건의 10개 현지어 번역 및 현지어 교육영상 배포: 

2023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및 해외 임직원들이 주요 준법윤리규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사업장의 위치와 국가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사규 

중 윤리규범, 반부패준수지침, 이해충돌방지행동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공급사 

행동규범을 10개 언어(영어, 미얀마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터키어,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여 전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각 

관할권별 변호사가 직접 5개 준법윤리규범을 각 현지어로 설명하는 10개의 현지어 

교육영상도 제작하여 e-learning 툴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현지 임직원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요 준법윤리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리규범에는 현대노예방지법 준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규 영문 번역 및 영문 사규 해설 e-learning 시행: 

회사는 준법통제규정, 윤리규범, 비윤리행위신고보상지침에 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온라인 영문 해설영상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체 임직원 대상 윤리서약서 징구:  

회사는 매년 초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국내외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성윤리 위반이나 괴롭힘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를 우선할 것을 서약하는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 대상을 G.Staff으로까지 확대 시행 하고 

있습니다. 

 

VIII. 협의 과정 

 유관부서와의 협의절차 

포스코인터내셔널의 MSA 준수와 연관된 부서인 법무실, 정도경영실 윤리경영사무국 및 

기업시민사무국 ESG전략섹션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MSA 준수 조치, 관련 사규 제개정 내용 및 이행 내역을 취합하였고, MSA 준수를 위한 

조치 마련과 선언문 작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인권보호실사 및 위험관리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IX. 효과성 평가 및 향후 계획 

1. 효과성 평가 

 포스코 그룹사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  

포스코 그룹사 차원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에 윤리규범 및 

제도의 운영, 인간존중 설문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실적을 집계하고 

포스코에 제출하여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 다음 회계 연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조직 윤리진단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조직 및 유관부서에 개선사항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ESG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에 매출기여도, 공급사 규모, 공급사 

업종, 다운스트림, 거래 유형 5가지 요소에 따라 비즈니스 중요도가 높은 공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선별된 주요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체계 안에서 

공급망 행동규범 동의서 청구, ESG 체크리스트 설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무역법인/지사 및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실사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무역법인/지사의 고용현황 및 투자법인의 제도공정을 대상으로 

현대노예제 규정 위반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윤리상담/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상담/조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상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해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대 노예 방지법 준수 여부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컴플라이언스 교육이나 상담 지원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 계 인 


